
총무원장스님 오찬 환영사

 한·중 양국 불교계 교류활성화 및 우호증진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

신 중국불교협회 회장 스님이신 전인 큰스님을 비롯하여 대표단 스님들께 감

사의 인사를 드리며,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한·중 양국은 참선수행이라는 대승불교 수행의 맥을 이어온 깊은 역사를 공

유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민중들의 삶과 함께 해온 전통종교로서 지금까

지도 다양한 불교문화 유적과 무형 문화들을 보전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근세 중국불교의 중흥조라 부를 수 있는 조박초 회장의 제안에 따라 한중일 3

국은 불조의 제자로서 새롭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되었습니다. 

세계에서의 동북아 불교의 위상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

전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양국 불교계는 화합의 정신을 기조로 세

계평화와 국제구호, 각종 분쟁해소에 앞장서서 인류의 미래에 새로운 지평을 

선도할 책무를 갖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북아 불교의 황금유대가 서로의 색깔을 하나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각자의 독창성과 개성을 존중하면서 상호 교류하

고 화합할 수 있다면 양국의 관계는 더욱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

을 것이며 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화세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

니다. 

다시 한 번 한국불교를 대표해서 중국불교 대표단 스님들을 진심으로 환영

하며, 남은 일정 동안 유익하면서 편안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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